
치  사

 오늘 제43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의 뜻과 마음으로 

군승 법사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군포교는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과 난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승법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 그

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청년수계

불자들이 탄생하는 자랑스러운 포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길로 나가게 하는 포교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교는 현시대에서 불교 가치를 확

인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

라 하더라도 열심히 실천하고, 전하여 펼치지 않는다면 위축되고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불교가 갖는 역할이 대단히 중차대하다고 하지

만 현장에서 이를 전달할 사람들, 전법과 포교의 길로 나서겠다는 사

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법의 최전선이라 불리우는 

군불교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헌신적으로 포교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군승법사님들을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보람되고 감

사한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무엇이던 발원과 정진없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처럼 포교

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간절한 정진의 시

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묵묵



히 최선을 다하되 너무 조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불교와 군포교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선구자와 개척자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금 군종특별교구는 종단의 힘과 원력을 모아 논산 육군 훈련소에 

법당을 신축하는 대작불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

운 여건속에서도 먼 훗날 불교의 희망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불사

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내일의 불교를 만들어가

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법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

었던 부루나 존자의 원력으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와의 경쟁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

에 물러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원력과 신심이 모이고 쌓여 불교

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승법사들님은 하나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국

군장병들을 제도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

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

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불교의 내일

을 밝힐 희망이 군불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젊은 불자들의 포교를 위

하여 열과 성을 다해 정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제43주년 군승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이 귀한 인연을 

바탕으로 군불교의 힘찬 도약을 위해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

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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